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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년 연속 中모터쇼 찾아…"로컬 브랜드 기술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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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현대자동차그룹은 5일 202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올해 신년회에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주요 경

영진들이 참석해 올해 경영방향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 현황과 기술 내재화 및 연관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지, 조직

문화 등에 대해 임직원들과 진솔하게 소통했다.사진은 정의선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 (사진=현

대차그룹 제공) 2026.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년 연속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오토 차이나를 찾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 국제전람중심에서 열린 오토 차이나 2026을 방문했다.

지난 24일 프레스데이를 통해 개막을 알렸고, 오늘 5월3일까지 관람객 방문이 가능한 퍼블릭 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중국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부스 등을 방문해 기술력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해 상하이에서 열린 오토 차이나 2025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중국 현지 전시회를 찾은 것이다.

지난해 방문 직전에 오토 차이나를 참관한 것은 올해로부터 8년 전인 2018년이다.

오토 차이나는 매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교차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모터쇼다.



올해는 축구장 50개 크기인 38만㎡(11만5000평) 부지의 공간에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부스를 꾸렸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 공략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아이오닉 브이(V)를 공개했다.

2030년 판매량 50만대 달성을 목표로 20개의 신차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중국 현지 브랜드 지리그룹, BYD, 체리자동차, 베이징자동차 등도 신차와 콘셉트카를 대거 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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